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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민의 거리두기의 실천이 중요한 시기입니다. 배송직원들 덕에 우리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집에
서 받아볼 수 있고, 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

대표적으로 ‘쿠팡친구’와 ‘택배기사’가 있는데요. 둘의 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꽤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
있습니다. ‘특수고용노동자’와 직접고용 근로자로 구분되는 고용 형태 외에도 근무 시간과 휴일 수, 복리후생 등 특히 업무 환경 면
에서는 공통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니까요. 이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영상을 소개합니다. 

지난 8월 16일, 최초로 도입된 ‘택배 없는 날’에도 로켓배송은 가능했던 이유, 로켓배송은 365일 쉬지 않지만 쿠팡친구는 쉴 수
있는 이유, 바로 여기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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